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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조건 및 DIF처리가 녹색꽃잎도라지 생육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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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도라지는 다년생 숙근초로서 꽃색은 백색, 자색이나 분홍색이 있으며 꽃 모양은 홑꽃 및 겹꽃으로 아름답게 개화되어 관상용, 
조경용 화훼로 이용되어 지상부와 지하부를 모두 이용하는 유망한 자생식물이다. 본 연구실에서 자체 육성한 ‘녹색 꽃잎 도라

지’는 화색의 희소성 및 개화기간 길어 관상가치가 높다. 본 연구는 녹색꽃잎도라지 재배 시 온도 및 광조건을 알아보고자 실시

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온도 및 차광실험은 기내에서 배양하여 순화 후 약 1년간 노지 적응시킨 녹색꽃잎도라지를 공시재료로, 15, 20, 25 및 30°C의 

온도구에 각각 자연광과 차광조건(자연광을 90% 차광)을 설정하여 생육시켰다. DIF처리는 항온처리(15, 20, 25 및 30°C)와 

변온처리(25°C/20°C, 20°C/25°C, 30°C/15°C 및 15°C/30°C)의 조건으로 생육시켰다. 변온처리는 12시간 간격으로 온도변

환을 하였다. 지상부 생육 및 지하부의 수량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초장의 경우 차광구가 자연광조건에 비해 초장의 생장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, 30°C 자연광조건에서 17.8cm로, 다른 

온도구에 비해 약 40%이상의 생장 억제를 나타냈다. 지하부의 비대는 자연조건하에서는 온도의 상승과 함께 짧고 가늘어졌

으며, 특히 30°C구에서는 지하부의 비대 억제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차광처리의 경우, 30°C구를 제외한 모든 온도구에

서 자연광 조건에 비해 생체중의 감소는 현저하였다. 주야온 변온처리(DIF)에 의한 녹색꽃잎도라지의 초장은 25°C 항온처리

구에서 43.9cm로 가장 왕성한 생장을 보여 다른 온도구와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. +DIF 처리구의 경우도 양호한 생장을 보였

으며 야온이 주온보다 높은 –DIF구에서는 생장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나, 야온의 변화가 녹색꽃잎도라지의 생장에 영향을 

주는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되었다. 지하부의 생장은 25°C 항온처리구에서 다른 온도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

으며, 고온인 30°C의 항온처리와 –15 DIF처리구에서 근의 생장이 현저하게 억제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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